
광부 동정자료

보도시점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6. 11.(목) 

황종우 해수부 장관, 관계기관 합동 
낙동강 하구 쓰레기 정화활동 참석

- 집중호우 도래 전 낙동강 하구 유입 쓰레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1일(목) 낙동강 하구 지역을 찾아 하천과 

하구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황 장관을 비롯하여,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해양환경공단, 부산항만공사 등의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낙동강 도요등(무인도서) 일대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며, 집중

호우 시기 해양쓰레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대응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쓰레기가 하천 및 하구에 대량 쌓이는 것을 예

방하기 위해,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하천변과 해안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

거·관리하며 해양 유입 저감에 힘쓰고 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국지성 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집중 정화기간 운영을 통해 해양 유입 쓰레기를 저감하고, 

유입된 쓰레기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속히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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